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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미국에서 홍수 피해 보장은 주로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통해 제공되었으나, 데이터 축적, 분석법 향상, 모델링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의 홍수 보험 

공급이 늘어났고(<그림 1> 참조), 이에 홍수 보험 시장 내 민간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확대되었음(<그림 2> 참조)

∙ NFIP는 1968년 국가홍수보험법(National Flood Insurance Act)이 통과되면서 구축되었으며, 현재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관리함

- 민간 보험의 이용가능성 부족 및 홍수로 인한 연방정부 재난지원의 증가에 대응하고자 의회가 NFIP를 구축함

- NFIP는 의회가 승인해 준 기간 동안 FEMA에 의해 운영되며, 기간 종료 전까지 재승인받는 경우 기간이 연장됨

∙ 2019년 연방 규제당국은 보험약관이 규제 정의를 준수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기관이 민간 홍수 보험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홍수 보험 시장은 24.3% 성장하였으며, 홍수 보험 시장 내 민

간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12.5%에서 32.0%로 성장함

<그림 1> 연도별 홍수 보험 취급 민간 보험회사 수 <그림 2> 홍수 보험 시장 내 원수보험료 규모 비교1)

(단위: 개)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s(2023), “Flood: State of the Risk”   주: 1) 원형 그래프 안의 수치는 각 연도 전체 홍수 보험 시장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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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s(2023), “Flood: State of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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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IP가 지속적인 손실을 보임에 따라, 의회는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NFIP 재승인 과정에서 연장해 주는 운영 

지속 기간을 단기로 변경하였으며,1) FEMA는 새로운 요율 체계(Risk Rating 2.0)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음

∙ NFIP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강타한 이후 2022년 9월까지 재무부에 57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지

급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재무부에 대한 미결제 부채액은 205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임

- FEMA는 허리케인이 다수 발생하던 2017년 재무부로부터 160억 달러의 부채 탕감을 받았음에도, 부채 탕감 및 

미래 부채에 대한 이자 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음2)

∙ 2017년 말부터 의회는 NFIP 재승인 과정에서 연장해 주는 운영 지속 기간을 장기(5년)에서 단기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총 26번의 단기 재승인이 이루어짐

- 최근 갱신은 올해 9월 3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로부터 FEMA는 올해 11월 17일까지 NFIP를 운영할 수 있음

- 의회의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① NFIP의 신계약과 갱신계약이 모두 불가능해지고, ② 재무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4.2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감소하게 됨

∙ 기존 요율은 주로 건물의 고도(高度)와 같은 부동산의 정적인 특성에 기반해 상대적으로 산출된 반면, Risk Rating 

2.0하에서는 홍수 빈도, 다양한 홍수 유형, 수원(水源)까지의 거리, 복구 비용과 같은 부동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며, 홍수 리스크를 더 잘 반영하는 보험료를 산출함

- Risk Rating 2.0은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하는 모든 NFIP 신계약에 적용되기 시작해, 2022년 4월 1일부

터는 모든 NFIP 갱신계약에 적용되었고, 올해 4월 1일을 기점으로 모든 NFIP 계약에 적용 완료되었음3)

○ Risk Rating 2.0 도입으로 인해 NFIP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각에서는 NFIP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23년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Risk Rating 2.0이 도입됨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689

달러였던 연간 보험료의 중앙값은 1,288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4)

∙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는 NFIP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 기회를 인식하고 정제된 

요율 산출 기술, 파라메트릭 보험과 같은 신상품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5)

○ 한편, 미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약 90%가 홍수와 관련이 있음에도 홍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에서,6) 미국 내 홍수 보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2023년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II)와 Munich Re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주택이 홍수 리스

크에 처해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4%, 홍수 리스크에 처해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4%였으며, 자신

의 주택이 홍수 리스크에 처해있다고 응답한 22% 응답자 중 78%만이 홍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3),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NF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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